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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various risk factors influencing chewing discomfort among Korean workers 
using data from the 2024 Community Health Survey. Methods: The 2024 Community Health Survey was conducted using an 
electronic questionnaire from May 16 to July 31, 2024, and 81,734 workers aged 20–64 years were analyzed. Results:Compared 
to professional and administrative managerial occupations, workers in sales/service jobs, simple manual labor, and other 
occupation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hewing discomfort (1.588 times, 2.222 times, and 1.621 times, respectively). 
Workers with poor subjective oral health reported 44.635 times higher levels of chewing discomfort than those with good oral 
health. Mental health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sleep quality, sleeping pill use, work interruptions due to sleep, stress, and 
depression. Chewing discomfort increased 1.635 times in workers with high stress, and 4.718 times in workers with severe 
depression. Conclusions: The complex relationships between workers’ physical health, oral health, mental health factors, and 
chewing discomfort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integrated multidimensional oral health 
policies and programs aimed at improving workers’ overall health an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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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작 불편감(Masticatory discomfort)은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피로, 불편함 등의 증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구강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1]. 측두하악관절 기능 장애, 구강건조증, 무치악 상태, 우식 치아, 임플란트 및 보철물 상태, 치주병, 치통 경험, 
치아 상실 등이 저작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다[2-4]. 특히 치주질환이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자연치아 수 감소는 교합 문제로 이어져 저작 불
편을 야기한다[3,5]. 특히 현대 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구강건강 및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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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는 구강질환을 포함한 저작 불편감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5-9]. 근로자들의 저작 불편감은 업무 효율성 저하, 결근율 증가, 직무 
만족도 감소 등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9],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 불편감은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구강 내 요인(치아우식, 치주질환, 부정교합, 치아 상실 등) 뿐만 아니라[2-4,10] 전신 질환
(당뇨,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등)[11,12], 생활 습관(흡연, 음주, 식습관)[13], 심리·사회적 요인(스트레스, 우울, 불안)[5,14-17], 그리고 직업 환
경 요인(업무 강도, 작업 자세 등)[8,9]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저작 불편감은 구강건강, 전신건강, 정신건강, 생활 습
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 근로자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인[1,3,10,13-15], 장년층[5,17] 또는 노인
[12,18]을 대상으로 저작 불편감의 유병률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년층의 신체활동, 정신건강과 저작 불편의 위험
성 연구[5], 성인의 저작 불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3,14], 성인의 우울, 건강 상태와 저작 불편의 관계[15], 성인의 구강건강과 저작 불편의 관
련성[10]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생산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근로자 집단에 대한 저작 불편감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직업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종합적으
로 접근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생활 습관, 건강 행태, 신체활동, 구강건
강, 정신건강, 의료 이용 및 삶의 질 관련 설문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매
우 유용하다[19]. 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한국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 실태를 파악하며, 관련된 
위험 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 유병률
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였다.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자료(승인 번호 제117075호)이므로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수행하였다. 원시자료는 이용신청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았다.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전체목록으로 국토교통부의 주택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주
민등록인구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되었다. 1차 추출(표본지점)은 주택유형별 가구 수 크기를 고려하여 추출 확률이 비례하도록 추출되었다. 2차 
추출(표본 가구)은 표본지점으로 선정된 가구 수를 파악하여 계통 추출법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조사는 2024년 5월 16일-2024년 7월 31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에 직접 방문하여 1:1 전자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개인과 가구 설문조사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구 조사는 가구 대표 1인에게 조사하고 개인 조사는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개별 실시되었다. 17개 영역 153개 조사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31,728건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 영역 22문항을 분석하였으며, 20-64세 성인 중 근로활동을 하는 근로자
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비근로자 제외, 65세 이상 노인 제외,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한 총 81,734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남, 여), 연령(20-39세, 40-49세, 50-64세), 교육 수준(고졸, 전문대졸, 4년제졸, 대학원졸), 가구 형태(1인 가구, 다인 가

구), 직업(전문행정관리, 사무직, 판매 서비스, 기능·단순 노무직, 기타), 흡연(흡연자, 비흡연자) 총 6문항을 분석하였다. 신체 건강은 고혈압(유, 
무), 당뇨(유, 무), 고강도 신체활동(유, 무), 중등도 신체활동(유, 무), 주관적 건강 수준(좋음, 보통, 나쁨) 5문항을 분석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
은 5점 척도 문항으로 매우 좋음-좋음은 ‘좋음’, 보통, 나쁨-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정신건강은 수면 질(좋음, 나쁨), 수면제 복용(복
용 안함, 주 2회 이하, 주 3회 이상),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있음, 없음), 스트레스(높음, 낮음), 우울 수준(정상, 경증, 중등도, 중증, 심각) 5문
항을 분석하였다. 스트레스는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은 스트레스 높음, 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은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우
울은 2주 동안 경험한 증상을 조사한 총 9문항으로 총점(0-21점)을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하였다. 구강건강은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좋음, 보
통, 나쁨), 점심 식사 후 칫솔질(유, 무), 잠자기 전 칫솔질(유, 무), 미충족 치과 치료(유, 무), 스케일링(유, 무), 저작 불편감(유, 무) 6문항을 분석
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은 5점 척도 문항으로 매우 좋음-좋음은 ‘좋음’, 보통, 나쁨-매우 나쁨은 ‘나쁨’으로 분류하였다. 저작 불편감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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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치아나 잇몸 등 입안 문제로 음식을 씹는데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조사한 5점 척도 문항으로 보통-매우 좋음은 저작 불편감 없음, 나쁨-매우 
나쁨은 저작 불편감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IBM SPSS program (ver. 29.0; SPSS Inc., IL,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신체 건강, 구강건강, 정신건강과 

저작 불편감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시행하였다.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가중치를 적용한 복합표본분석
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신체 건강, 구강건강, 정신건강과 저작 불편감의 차이
일반적인 특성, 신체 건강, 구강건강, 정신건강과 저작 불편감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p<0.001), 연령대(p<0.001), 

교육 수준(p<0.001), 가구 형태(p<0.001), 직업(p<0.001), 흡연(p<0.001)은 저작 불편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남성, 50-64세, 고졸, 1인 가구, 
기능 단순 노무직, 흡연자에서 저작 불편감이 나타났다. 신체 건강은 고혈압(p<0.001), 당뇨(p<0.001), 고강도 신체활동(p<0.001), 중등도 신체
활동(p<0.001), 주관적 건강 수준(p<0.001)은 저작 불편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은 근로자, 고강도와 중등도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근로자,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쁜 근로자에서 저작 불편감이 나타났다. 구강건강은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p<0.001), 점심 식사 
후 칫솔질(p<0.001), 잠자기 전 칫솔질(p<0.001), 미충족 치과 치료 여부(p<0.001), 스케일링(p<0.001)에서 저작 불편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
다. 구강건강 수준 나쁨, 점심 식사와 잠자기 전 칫솔질 안한 근로자, 미충족 치과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서 저
작 불편감이 나타났다. 정신건강은 수면 질(p<0.001), 수면제 복용(p<0.001),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p<0.001), 스트레스(p<0.001), 우울
(p<0.001)에서 저작 불편감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수면 질 나쁨, 수면제 복용 주 3회 이상,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 있음, 스트레스 높음, 우
울 심각한 근로자에서 저작 불편감이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physical health, oral health, mental health and differences in chewing discomfort
(N=81,734)

Characteristics Division N(%)
Chewing discomfort

p*No Yes
N(%) N(%)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41,633(50.9) 37,817(90.8) 3,816(9.2) <0.001
Female 40,101(49.1) 37,021(92.3) 3,080(7.7)

Age (yr) 20-39 28,820(35.3) 27,573(95.7) 1,247(4.3) <0.001
40-49 20,164(24.7) 18,764(93.1) 1,400(6.9)
50-64 32,750(40.1) 28,501(87.1) 4,249(13.0)

Education ≤High school 30,340(37.1) 26,538(87.5) 3,802(12.5) <0.001
College 15,164(18.6) 14,115(93.1) 1,049(6.9)
University 30,827(37.7) 29,102(94.4) 1,725(5.6)
≥Graduate 
school

5,403(6.6) 5,083(94.1) 320(5.9)



356 ̇  J Korean Soc Dent Hyg 2025;25(4):353-62 홍민희, 이정민 / 한국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탐색: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 활용  ̇357

https://doi.org/10.13065/jksdh.2025.25.4.8 https://doi.org/10.13065/jksdh.2025.25.4.8

Table 1. To be continued                                                                                                                                         (N=81,734)

Characteristics Division N(%)
Chewing discomfort

p*No Yes
N(%) N(%)

General 
characteristics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13,131(16.1) 11,878(90.5) 1,253(9.5) <0.001
Multi-person 68,603(83.9) 62,960(91.8) 5,643(8.2)

Occupation P·A† 19,537(23.9) 18,373(94.0) 1,164(6.0) <0.001
Office 20,753(25.4) 19,601(94.4) 1,152(5.6)
Sales service 15,673(19.2) 14,240(90.9) 1,433(9.1)
Functional
simple labor

24,665(30.2) 21,621(87.7) 3,044(12.3)

Etc. 1,106(1.4) 1,003(90.7) 103(9.3)
Smoking Smoker 34,032(41.6) 30,402(89.3) 3,630(10.7) <0.001

Non-smoker 47,702(58.4) 44,436(63.2) 3,266(6.8)
Physical
health

Hypertension Risk 13,396(16.4) 11,695(87.3) 1,701(12.7) <0.001
None 68,338(83.6) 63,143(92.4) 5,195(7.6)

Diabetes Risk 5,276(6.5) 4,429(83.9) 847(16.1) <0.001
None 76,458(93.5) 70,409(92.1) 6,049(7.9)

High-intensity physical 
activity

Yes 30,669(37.5) 28,664(93.5) 2,005(6.5) <0.001
No 51,065(62.5) 46,174(90.4) 4,891(9.6)

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36,936(45.2) 24,152(92.5) 2,784(7.5) <0.001
No 44,798(54.8) 40,686(90.8) 4,112(9.2)

Health level Good 40,660(49.7) 38,530(94.8) 2,130(5.2) <0.001
Normal 35,393(43.3) 31,880(90.1) 3,513(9.9)
Bad 5,681(7.0) 4,428(77.9) 1,253(22.1)

Oral health Oral health level Good 26,051(31.9) 25,798(99.0) 253(1.0) <0.001
Normal 39,300(48.1) 37,645(95.8) 1,655(4.2)
Bad 16,383(20.0) 11,395(69.6) 4,988(30.4)

To othbrushing after lunch Yes 60,244(73.7) 55,727(92.5) 4,517(7.5) <0.001
No 21,490(26.3) 19,111(88.9) 2,379(11.1)

Oral health To othbrushing before bed Yes 79,195(96.9) 72,705(91.8) 6,490(8.2) <0.001
No 2,539(3.1) 2,133(84.0) 406(16.0)

Unmet dental needs Yes 9,959(12.2) 7,617(76.5) 2,342(23.5) <0.001
No 59,334(72.6) 55,127(92.9) 4,207(7.1)
No need 12,441(15.2) 12,094(97.2) 347(2.8)

Scaling Yes 48,125(58.9) 44,640(92.8) 3,485(7.2) <0.001
No 33,609(41.1) 30,198(89.9) 3,411(10.1)

Mental health Sleep quality Good 64,212(78.6) 59,675(92.9) 4,537(7.1) <0.001
Bad 17,522(21.4) 15,163(86.5) 2,359(13.5)

Sleeping pill use/week No 79,367(97.1) 72,807(91.7) 6,560(8.3) <0.001
2 1,256(1.5) 1,121(89.3) 135(10.7)
≥3 1,111(1.4) 910(81.9) 201(18.1)

Work disruption due to sleep Yes 3,403(4.2) 2,895(85.1) 508(14.9) <0.001
No 78,331(95.8) 71,943(91.8) 6,388(8.2)

Stress High 19,410(23.7) 17,154(88.4) 2,256(11.6) <0.001
Low 62,324(76.3) 57,684(92.6) 4,640(7.4)

Depression None 69,999(85.6) 64,879(92.7) 5,120(7.3) <0.001
Mild 9,481(11.6) 8,147(85.9) 1,334(14.1)
Moderate 1,698(2.1) 1,381(81.3) 317(18.7)
Moderate severe 427(0.5) 337(78.9) 90(21.1)
Severe 129(0.2) 94(72.9) 35(27.1)

*by complex samples chi-square test 
†Professional·administrative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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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은 <Table 2>와 같다.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p<0.001), 연령대(p<0.001), 교육 수준(p<0.05), 

가구 형태(p<0.001), 직업(p<0.001), 흡연(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1.213배 저작 불편이 증가하였다. 
연령대는 39세 이하의 청년층에 비해 40-49세 중년층 1.650배, 50-64세 장년층 3.296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교육 수준은 대학원졸 근로
자에 비해 고졸 2.276배, 전문대졸 1.18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가구 형태는 다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1.177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
하였다. 직업은 전문·행정관리직에 비해 판매·서비스직 1.588배, 기능 단순 노무직 2.222배, 기타 직종 1.621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흡연
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에서 1.625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신체 건강은 고혈압(p<0.001), 당뇨(p<0.001), 고강도 신체활동(p<0.001), 
중등도 신체활동(p<0.01), 주관적 건강 수준(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 위험군 1.768배, 당뇨 위험군 2.226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고강도 신체활동 하지 않는 근로자 1.466배, 중등도 신체활동 하지 않는 근로자 1.095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주관적 건강 수
준은 좋음에 비해 보통 1.993배, 나쁨 5.119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구강건강은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p<0.001), 점심 식사 후 칫솔질
(p<0.001), 잠자기 전 칫솔질(p<0.001), 미충족 치과 치료(p<0.001), 스케일링(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은 좋
음에 비해 보통 4.483배, 나쁨 44.635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안한 근로자에서 1.536배, 잠자기 전 칫솔질 안한 근로
자에서 2.132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미충족 치과 치료는 필요 없는 근로자에 비해 필요한 근로자 10.716배, 치료 못받은 근로자 2.660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스케일링은 받은 근로자에 비해 받지 않은 근로자에서 1.447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정신건강은 수면 질
(p<0.001), 수면제 복용(p<0.001),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p<0.001), 스트레스(p<0.001), 우울 수준(p<0.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면 
질이 나쁨 2.046배, 수면제 복용 주 2회 이하 1.337배, 주 3회 이상 2.451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수면제 복용은 주 2회 이하 1.337배, 주 3
회 이상 2.451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가 없는 근로자에 비해 있는 근로자에서 1.976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
다. 스트레스는 높은 근로자에서 1.635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우울은 경증 2.075배, 중등도 2.909배, 중증 3.384배, 심각 4.718배 저작 불
편감이 증가하였다.

Table 2. Risk factors affecting workers’ chewing discomfort

Variables Division Chewing discomfort
Adjusted OR (95% CI) p*

General
characteristics

Gender Male 1.213(1.154-1.275) <0.001
Female 1

Age group 20-39 1
40-49 1.650(1.525-1.785) <0.001
50-64 3.296(3.088-3.519) <0.001

Education ≤High school 2.276(2.022-2.561) <0.001
College 1.180(1.037-1.343) 0.012
University 0.942(0.833-1.065) 0.337
≥Graduate school 1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1.177(1.104-1.255) <0.001
Multi-person 1

Occupation P·A† 1
Office 0.928(0.853-1.009) 0.080
Sales service 1.588(1.466-1.721) <0.001
Functional simple labor 2.222(2.017-2.384) <0.001
Etc. 1.621(1.312-2.002) <0.001

Smoking Smoker 1.625(1.546-1.707) <0.001
Non-smoker 1

Physical health Hypertension Risk 1.768(1.668-1.874) <0.001
None 1

Diabetes Risk 2.226(2.059-2.407) <0.001
N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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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 be continued

Variables Division Chewing discomfort
Adjusted OR (95% CI) p *

Physical health High-intensityphysical activity Yes 1
No 1.466(1.384-1.552) <0.001

Moderate physical activity Yes 1
No 1.095(1.038-1.154) 0.001

Health level Good 1
Normal 1.993(1.885-2.108) <0.001
Bad 5.119(4.742-5.525) <0.001

Oral health Oral health level Good 1
Normal 4.483(3.924-5.122) <0.001
Bad 44.635(39.264-50.741) <0.001

Toothbrushing after lunch Yes 1
No 1.536(1.458-1.618) <0.001

To othbrushing before bed Yes 1
No 2.132(1.912-2.378) <0.001

Unmet dental needs Yes 10.716(9.539-12.038) <0.001
No 2.660(2.380-2.973) <0.001
No need 1

Scaling Yes 1
No 1.447(1.377-1.520) <0.001

Mental health Sleep quality Good 1
Bad 2.046(1.941-2.157) <0.001

Sleeping pill use/week No 1
2 1.337(1.116-1.601) <0.001
≥3 2.451(2.100-2.862) <0.001

Work disruption due to sleep Yes 1.976(1.792-2.179) <0.001
No 1

Stress High 1.635(1.550-1.724) <0.001
Low 1

Depression None 1
Mild 2.075(1.945-2.213) <0.001
Moderate 2.909(2.566-3.297) <0.001
Moderate severe 3.384(2.677-4.278) <0.001
Severe 4.718(3.197-6.963) <0.001

OR: Odds ratio,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by complex samples logistic regression 
†Professional·administrative management

총괄 및 고안
본 연구는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효과

적인 개입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군별 저작 불편감 차이 결과, 전문·행정관리에 비해 판매·서비스직 1.588배, 기능·단순 노무직 2.222배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

를 보였다. 판매·서비스직 및 기능·단순 노무직에서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것은 육체적 부담이 큰 작업 환경, 구강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및 
인식의 차이, 그리고 직무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한 결과 볼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 비경제 활동자에 비해 경제 활동을 하는 성
인[10], 단순 노무직에서 저작 불편감이 14.2%로 높았으며[17], 정규직, Full time 근로자에서 구강 관리 행태가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20].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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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간 저작 불편감의 비교 연구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직업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강건강 교육 및 관리 프로
그램 개발과 함께, 작업 환경 개선 및 스트레스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연령별 차이 결과, 40대 미만에 비해 40-49세 1.650배, 50-64세 3.296
배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배등의 연구 결과[5], 39세 이하(7.3%)보다 40-64세 성인에서(17.3%) 10%p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중
장년층에서 2.02배 저작 불편감이 높은 결과[5], 44세 이상인 성인에서 3배 정도 저작 불편감이 높은 차이[10]를 보였다. 일반 성인에 비해 성인 
근로자에서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0대 이상에서 저작 불편감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치아
의 자연적인 노화 및 마모,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과 같은 구강질환의 높은 유병률, 그리고 평생에 걸쳐 누적된 구강건강 관리 습관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 증가에 따른 근로자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예방 및 조기 치료를 통해 저
작 불편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신체 건강은 고혈압, 당뇨, 고강도, 중등도 신체활동,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 저작 불편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혈압 군 1.176배, 당
뇨군 2.226배, 고강도 신체활동 없는 군 1.466배, 주관적 건강 수준 나쁜 군에서 5.119배 저작 불편감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자에서 고혈압 위험
군 12.7%, 당뇨 위험군 16.1%에 비해 성인에서 고혈압 위험군 24.9%, 당뇨 위험군 29.3%로 저작 불편감이 높았다[14]. 또한 고혈압 1.32배, 당
뇨 위험군 1.20-1.64배[5,12] 저작 불편감이 높은 선행연구 결과보다 근로자의 당뇨 위험군은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당뇨병은 치
주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구강건조증, 치아우식증 등 다양한 구강 문제를 유발하여 저작 불편감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요인이다[12]. 고혈압이 저
작 불편감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 변화 및 약물 복용이 구강건강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은 결과라 볼 수 있다.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경우 전신 질환 관리에 더해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철저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
진은 환자의 전신 질환 유무를 고려하여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장년층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 나쁜 군에서 4배[5], 
성인에서 1.66배 저작 불편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14]. 본 연구에서는 5.119배 저작 불편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선행연구에 비해 더 높은 
위험도를 보였다. 주관적 건강 수준이 나쁜 성인에 비해 근로자에서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는 직장 생활이 가져오는 업무 스트레스, 시간
적 제약, 그리고 구강건강 관리의 우선순위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인에 비해 근로자에서 신체 건강 요인이 더 
긍정적인 이유는 직장 건강검진의 의무화로 인한 조기 발견 및 관리, 상대적으로 양호한 의료 접근성과 보험 혜택, 그리고 건강한 근로자 선별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구강건강 요인인 구강건강 수준은 나쁜 집단에서 44.635배 저작 불편감이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구강건강 수준이 나쁜 집단은 저작 
불편감이 44배 높게 나타나 가장 강력한 위험 요인임을 시사했다. 이는 Bae 등[5]의 연구에서 구강건강 수준이 나쁜 집단에서 저작 불편감이 49
배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전반적인 구강 내 문제가 저작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침을 방증한다. 또한, 구강 위생 습관의 중요
성이 드러났다. 점심 식사 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집단은 1.536배, 잠자기 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집단은 2.132배 저작 불편감이 높았다. 이는 식
사 후 구강 내 잔여물로 인한 치태 및 치석 형성, 그리고 밤 동안의 세균 증식이 치아우식증과 잇몸 염증을 유발하여 저작 불편감을 초래한다는 
기존 지식과 부합한다[1]. 미충족 치과 치료의 문제점도 명확히 나타났다. 미충족 치과 치료가 필요한 집단은 저작 불편감이 10.716배 높았으며, 
이는 Lim[10]의 연구에서 미충족 치과 치료가 필요한 집단의 41.3%가 저작 불편을 겪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구강 
문제가 방치될수록 저작기능에 대한 불편감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부재 역시 저작 불편감 증가(1.447배)와 연관성이 있었
는데, 이는 치석 축적으로 인한 치주 질환 발병 및 악화가 저작 효율을 저해함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근로자들의 저작 불편감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구강 상태 개선은 물론, 개인의 주관적인 구강건강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 습관의 중요성, 정기적인 스케일링의 필요성, 미충족 치과 치료 해소의 중요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강보건
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신건강은 수면 질 나쁜 집단 2.046배 저작 불편감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수면의 질이 나쁜 집단은 저작 불편감이 2.046배 높게 나타
나, 수면 문제가 저작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Bae 등[5]의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집단에서 저작 불편감이 1.23
배 높은 결과와 유사하다. 더 나아가, 수면제를 주 3회 이상 복용하는 집단에서는 2.451배,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가 있는 집단에서는 1.976배 
저작 불편감이 높게 나타나, 수면 장애의 심각성이 저작 불편감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은 저작 불편감
이 1.635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서 저작 불편감이 1.19-1.57배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다[5,14]. 우울 수준
이 높을수록 저작 불편감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울 수준이 정상 집단에 비해 중증 3.384배, 심각 단계에서는 4.718배 저작 불편감
이 높게 나타났다. Bae 등[5]의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중등도 이상인 집단에서 저작 불편감이 4.62배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Nam과 Lee의[17] 
연구에서 우울 증상이 있는 성인에게서 저작 불편감이 2.24배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관된다. 또한, Park 등[21]의 연구에서 저작 문제가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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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의 우울 위험성이 약 1.25배, Shin[22]의 연구에서 저작 불편이 있는 경우 우울 위험성이 약 1.9배 높게 나타난 것은 저작 불편감과 우울 간의 
양방향적 연관성을 시사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더욱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수면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특히 우울 수준과 같은 정신건강 요
인들이 저작 불편감에 유의미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함을 명확히 제시한다. 저작 불편감 경감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할 때는 단순히 구강 내 
문제 해결을 넘어, 수면의 질 개선, 스트레스 관리, 우울증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대규모의 우리나라 국가 표본통계 자료인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지
만,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주관적인 설문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측정되었기에 개인의 주관적인 인
식이나 보고에 의존하는 자료는 응답자의 기억 왜곡,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등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
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국가 설문 자료를 이용하여 신체 건강, 구강건강, 정신건강 요인과 저작 불편감 간의 복
합적인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이 구강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향후 근로자의 직종별 특성과 작업 환경 요인을 세분화하여 구강건강을 분석하는 지속적인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자의 저작 불편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신체 건강, 구

강건강, 정신건강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의 직업군(p<0.001)은 전문·행정관리직에 비해 판매·서비스직 1.588배, 기능 단순 노무직 2.222배, 기타 직종 1.621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주관적 구강건강 수준은 좋음에 비해 나쁜 근로자에서 44.635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2. 정신건강은 수면 질(p<0.001), 수면제 복용(p<0.001), 수면으로 인한 업무 방해(p<0.001), 스트레스(p<0.001), 우울 수준(p<0.0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는 높은 근로자에서 1.635배, 우울은 심각한 근로자에서 4.718배 저작 불편감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신체 건강, 구강건강, 정신건강 요인과 저작 불편감 간의 복합적인 관련성을 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구강보건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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